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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강연❚ 2002년 7월 30일

 해운대·기장갑 정당연설회 요지

<당의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의미없는 사퇴는 하지 않겠다.>

 

지난 국민경선에서 여러분의 작은 소망이 노풍을 만들었고, 노풍이 저를 

대통령후보로 만들었다. 그러나 4월 28일 국민경선이 끝나고 나니 많은 지

지자들은 볼 일을 보러 갔고 민주당에는 장마가 지기 시작했다. 저도 실수

를 했다 한다. 실수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 지지가 땅바닥에 

붙어 버렸다. 그랬더니 저에게 졌던 사람, 제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이 

저를 흔들고 있다. 노무현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괴롭다. 제가 경쟁력이 

없어서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어제라도 

꿈을 접을 각오가 돼 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다시 경선하자. 선

발전 다시 하자고 선언하겠다. 지는 어떤 경우에도 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국민이 뽑아준 후보 자리를 가볍게 하지는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경선을 받아들여 반드시 다시 승리하겠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확실히 의미 

있는 경선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무 여건도 없이 당의 혼란만 불러일으

키는 의미없는 사퇴는 하지 않겠다. 후보로 책임을 다하겠다.

신당 얘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반드시 중요하나 지

금 민주당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에 동의한다. 당을 새롭게 

개혁하고 외부자원을 영입하고, 폭을 넓혀 국민에게 신임받는 정당으로 거

듭 태어나야한다. 재창당, 신당논의에 찬성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신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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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을 흔들어서 낙마시키자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과 함께 민주당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는 신당론이 있다. 신당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신당을 만들

자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변화가 두 려 워 기득권을 지키려

고 낡은 정치, 과거로 가자는 신당론이 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신당론에

는 반대한다. 미래로 가야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신당논의는 언제나 찬

성하고 대화할 준비와 마음가짐이 돼 있다. 신당은 용의주도하고 신중해야 

하고 아무 준비와 내용없는 신당은 정당이 흔들리고 성공하지 못한다. 성

공하지 못하면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어떻게 되나. 확실한 

전망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수용하겠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기

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내용없는 얘기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겠다. 믿고 지

지해 달라.

정치를 바꿔달라. 저를 도와 달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한이헌 후

보가 당선됐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노무현이 이렇게 흔들겠나. 제가 모자라 

기회를 놓쳤지만 한번만 도와달라. 해운대에서 최인호 후보가 당선된다면 

누가 노무현을 흔들겠나.


